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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박물관(2층)

김영자미술기념관(2층)

북카페(4층)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 !

여성문화사 학습, 전남여성의 문화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 

여성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전남여성플라자

근화베아채

전라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도교육청

지하도로

←  목포방면

일로방면  →

경력 및 수상내역

미다온 아트 대표

사)벽산전통서각협회 홍보이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서각과정 보조강사

사)벽산전통서각협회 강사

한국문화예술협회 예술대제전 대상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동상

한국문화예술협회 초대작가

김 미 경

K I M  M I  K Y U N G

작가노트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예술 작가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본 작가는 상생하
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면서 거듭나고 싶다.

  서각 작가는 서각장이로서 전문성을 갖고 글과 그림 등을 나무 위에 새김으로

써 단순히 베낀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종이 위에서의 작품을 나무에 옮겨 창작 

하여서 원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리고 싶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각자 본인의 것이 최고라고 다른 예술품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돋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면서 왜 서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연, 지연 혹은 남녀의 차이

점이라는 것들 때문에 막히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곤 한다.

  특히, 서각 부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서각 인구의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작가는 여성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창작성을 높이고 그 작품 세계에서 여성작가로서 함께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이해와 융합을 통해 화합을 이루어가자는 ‘ZigZag(지그재그)’의 의미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부디 이 전시를 통해서 서각이란 부분이 남성의 전용물이 아닌 예술세계의 한 부분이여서 우리 여성 작가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하는 바람이다.

박 정 자

P A R K  J E O N G  J A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지정

작가노트

  올해는 제가 불화업과 인연한지 45년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무서운 집념과 

실천력,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을 지녔으며, 출가인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수많은 

단청그리기에 몰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보통 단청(丹靑)이라 하면 사찰이나 관아 건축물에 만다라 문양을 넣고 채색 

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이 단청에는 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포함된다.  

그것이 그림으로 전각 안에서 불전을 장엄하는 것이 되면 불화(佛畵)라 하고,  

그 안에는 부처님을 그린 탱화(幀畵)와 역대 조사나 선인들의 영정이 포함되며, 

건물에 채색하면 단청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니 불화는 다른 그림과 달라서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렸던 것 같습니다.

  불화는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선함만을 추구하는 예술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이자 종교인 불교적인 이념에 입각해 주제를 

그리는 성스러운 예술입니다. 그렇다고 불화를 꼭 종교적 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으며,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마음으로 불화를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화 관련 전시회를 열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화

보유자로서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자 기원합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전남도민과 여성문화를 공유하고자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회 기획전시 주제는「南道가  

품은 오방색」으로, 전남의 자연친화적인 자연과 문화를 단청의 오방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전통문화유산 보유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자 후보인 박정자 장인과  

김미경 서각작가의 콜라보레이션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자 후보인 박정자 

장인은 여성금기의 두터운 불가 전통 벽을 허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불화가로 40여년이 넘는 세월을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미경 서각작가는 그동안 남성의 전용물로만 인식되었

던 서각공예를 여성의 감성과 섬세함으로 서각예술의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성작가가 우리나라 전통 미의 절정이자 채색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단청을 각각 다른 재료인 삼베와 

은행나무에 오방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방금 채색한 듯 호화롭고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오방색의 어울림

에서 각 계층간 화합의 의미와 훌륭한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두 여성작가의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대를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도민과 여성예술인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손 문 금

인사말씀

선정관음(禪定觀音)

선정관음(禪定觀音) 75cm×88cm_은행나무

2 0 1 6 년  제 4 회  전 남 여 성 문 화 박 물 관  여 성 작 가  기 획 전 시

ZigZag

展
지
그 그재

주요 수상 및 경력

1971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인 만봉 이치호 스님 문하에 입문

1983년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상전 입상

1984년 제 9회 전승공예대상전 장려상 입상

1984년 대한민국 불교 미술대상전 동상입상

1985년 제10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수상

1986년 제11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금니부모은중경, 국립민족박물관 소장, 신중탱화, 구룡도, 사천왕 병풍)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지정

1988년 한국전통미술회 부이사, 천공회(天工會)회장 역임

1991년 제 1회 개인전( 경복궁 전통공예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작품

백수백복,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가사탱화, 

신중탱화, 사천왕 탱화, 상단탱화, 용봉가리개

역대 대통령 및 기타 소장 작품

전두환 전임 대통령 “부모 은중경”

노태우 전임 대통령 “백수백복”

김영삼 전임 대통령 “백수백복”

김대중 전임 대통령 “백수백복”

노무현 전임 대통령 “금박 백수백복”

고건 전임 국무총리 “백수백복”

육군본부 “백수백복”

전시기간

오픈행사

전시장소

주최·주관

: 2016. 8. 2.(화) - 9. 30. (금)

: 2016. 8. 2.(화) 오후 4:00

: 전남여성플라자 2F 전남여성문화박물관

: 

南道가

김미경 ◆ 박정자

품은
오방색



백수백복(百壽百福)

백수백복(百壽百福)

연화도_은행나무

지장보살(地藏菩薩) _ 490cm×835cm_은행나무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